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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엘러  재단이  뭐길래  파리  들렀던  미국  딜러들  발품팔게  했을까? 
2017년, 바이엘러 재단(Fondation Beyeler) 개관 20주년 맞아 세 가지 특별전   
나치로부터  재산  몰수  당한  독일인  소유의  고서점에서  시작된  인연   
빚더미  고서점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아트  컬렉션 , 바이엘러  재단으로  발전시킨  놀라운  역사  
부부가  함께  열정  쫒으며  50년  넘게  발품팔아  탄생시킨  컬렉션에  전  세계가  찬사  보내   
그  놀라운  컬렉션  보다  많은  이들과  나누고자  1997년  미술관  개관   
개관  20주년  기념  전  세  가지 : 모네 , 볼프강  틸만스 , 파울  클레  
1월  22일부터  5월  28일까지  모네전 , 미술관  마당의  수련  가득  연못이  화룡정점   
렌쪼  피아노의  현재  미술관  건물  외에  페터  줌토르가  미술관  확장하기로  확정   
 
스위스 바젤(Basel) 근교의 작은 마을, 리헨(Riehen)에 위치한 바이엘러 재단은 미술관이다. 이 작은 
미술관 하나 때문에 1950년대 후반, 파리(Paris)를 찾았던 미국 아트딜러들이 번거로움을 마다하고 꼭 
바젤을 들르곤 했다. 바이엘러 재단의 전신인 갤러리 바이엘러(Galerie Beyeler)가 여름마다 선보이는 
특별전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재단을 창립한 부부, 에른스트(Ernst)와 힐디 바이엘러(Hildy Beyeler)는 매우 명료한 비전을 갖고 
있었다. 바이엘러 재단이 넓은 층의 관람객을 대상으로 예술 감상을 독려하기 위한 적극적인 박물관을 
개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문화 교육 및 예술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박물관을 
꿈꾸었다. 오늘날 바이엘러 재단은 스위스에서 가장 인기있는 박물관이자, 세계적으로도 우수하기로 
손꼽히는 박물관 중 하나로 여겨진다.  
 
바이엘러  재단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된  역사  
이 부부가 처음부터 딱히 눈에 띄는 예술인은 아니었다. 에른스트 바이엘러가 학생이었던 당시 
나치로부터 재산을 몰수당한 뒤 스위스로 도피해 온 독일인 오스카 슐로스(Oskar Schloss)가 운영하던 
고서적 전문 서점에서 일을 한 적이 있다. 이 곳에서 문학, 철학, 예술에 대한 소양을 쌓은 에른스트는 
1945년 슐로스의 갑작스런 사망 이후, 빚더미에 앉은 이 서점을 인수했다. 그의 미래의 부인인 힐디 
쿤츠(Hildy Kunz)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받지만, 고서적은 젊은 바이엘러 부부가 원하던 사업은 
아니었다. 이후 그들은 오노레 도미에(Honoré Daumier), 앙리 드 뚤루즈 로트렉(Henri de Toulouse-
Lautrec)의 석판화나 일본 목판화 등과 같은 그래픽 아트에 더 많은 관심을 두었다. 이 부부는 1952년 
바젤의 배움라인가쎄(Bäumleingasse) 9번지에 있던 그들의 고서적 전문 상점 이름을 “갤러리 
바이엘러(Galerie Beyeler)”로 바꾼다. 이 것이 1982년에 설립된 바이엘러 재단의 초석이 되었다. 
1950년대에는 세계 예술 지상에서 앞장서는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과 갤러리의 확장을 목표로 아트 
딜링의 한 가지 원칙을 세운다. 바로, 작품 한 점을 팔 때마다 반드시 두 점을 구입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뮌헨, 슈트트가르트, 쾰른, 파리, 런던 등 작품을 찾아 발 벗고 유럽의 주요 무대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50년대 말에는 갤러리 바이엘러가 여름마다 선보이는 전시회를 보기 위해 미국 딜러들이 
파리를 둘러 본 다음 일부러 바젤을 찾아올만큼 유명해지게 되었다. 이렇게 점차 유명해진 바이엘러는 
드디어 뉴욕의 유수한 갤러리들로부터 그가 구입하는 컬렉션에 대한 인정을 받게 되고, 작품 한 점 
단위가 아닌 컬렉션 단위로 미술관들에게 판매하기 시작하게 된다. 이 부부가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차곡차곡 모아들인 클래시컬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컬렉션이 1982년 재단의 소유로 전환되었고, 
1989년 마드리드의 레이나소피아국립미술관에서 바이엘러 컬렉션 전부가 최초로 전시되었다. 이 
전시는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고, 이 부부는 더욱 큰 정성으로 이 컬렉션을 확장해 나가게 되었다. 
재단은 박물관 건물을 짓기로 결정한다. 적당한 부지를 찾던 중, 에른스트 바이엘러의 고향인 바젤 근교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리헨(Riehen)에 위치한 빌라 베로버(Villa Berower) 부지에서 건축, 아트, 자연이 조화를 이룬 박물관 
건축이 가능해 보이는 자연 풍광을 발견했다. 바이엘러는 입찰 과정도 없이 이탈리아 건축가인 렌쪼 
피아노(Renzo Piano)에게 건축을 부탁했다. 그리고 1997년 10월 18일,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미술관 중 하나로 꼽히는 바이엘러 재단이 개관하게 되었다. 2003년까지도 열정적으로 
박물관 관장직을 지냈던 에른스트 바이엘러는 그의 부인이 사망한지 2년 뒤인 2010년에 별세하였다.  
 
세잔느를 비롯 고흐, 피카소, 클레, 마티스, 로드코, 그리고 리히텐슈타인 등 이곳의 컬렉션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렌쪼 피아노(Renzo Piano)가 설계한 전시 공간 역시 
이야깃거리를 제공한다. “오직 작품만을 위해 존재하는 전시 공간”을 약속한 렌조 피아노의 고집으로, 
인공적인 조명 대신 은은한 태양광을 전시장 구석구석까지 침투시켰다. 방대한 컬렉션을 감상해야 할 
관객들의 동선을 고려한 렌쪼 피아노의 건축 철학은 건축물의 실용성보다, 오직 자신의 스타일만을 
강요하는 오늘날의 건축 문화에 많은 것을 이야기해준다.  
 
바이엘러  재단  개관  20주년  기념  특별전   
미술관 개관 20주년을 기념하며, 2017년 한 해에 걸쳐 인상주의부터 현대미술까지를 아우르는 세개의 
굵직한 전시를 계획했다. 바로, ‘모네(Monet)’, ‘볼프강 틸만스(Wolfgang Tillmans)’, ‘파울 클레(Paul 
Klee)’다.  
 
그 첫번째 전시는 바이엘러 재단은 미술관에 큰 영감을 준, 미술사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사랑받는 거장 
중 하나인 끌로드 모네(Claude Monet)를 기념하는 전시다. 2017년 1월 22일부터 5월 28일까지 
열린다. 빛과 색채에 집중하며 인상주의에서 후기작까지 작품 세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갔는지 
보여주는 전시가 될 것이다. 그의 지중해 풍경, 거친 대서양 해안, 센느 강의 다채로운 줄기, 야생화가 
피어난 들판, 건초더미, 수련, 대성당, 안개에 드리운 다리 등 그를 대표하는 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그의 작품에서 모네는 하루 혹은 한 계절 내 시간의 변화에 따라 빛과 색채가 달라지는 효과를 실험하곤 
했다. 반사와 그림자 효과를 통해 마술같은 분위기를 자아내는데 성공하였다. 끌로드 모네는 모던 
페인팅의 비밀 정원으로 가는 열쇠를 발견하여 사람들이 세상을 다르게 보는 눈을 뜨게 만든 선구적인 
작가로 평가 받는다.  
 
이 전시는 개인 컬렉션, 파리의 오르세 박물관(Musée d'Orsay), 일본의 폴라 박물관(Pola Museum),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Metropolitan Museum), 시카고의 아트 인스티튜트(Art Institute)와 같이 
세계 유수의 박물관에서 대여한 63점의 작품을 한 자리에 모아 선보이는 흔치 않은 기회로 전 세계의 
예술 애호가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약 127m 길이의 전시장을 지나며 곳곳에서 모네의 수련 작품들에 
감명 받은 뒤, 건물을 나오면 만나게 되는 수련 가득한 정원이 감탄스럽다. 그래서 이번 모네 전시는 
더욱 특별하다.  
 
모네  인  더  모닝 (Monet in the Morning) 
아침형 여행자라면 끌로드 모네의 작품을 아침의 고요 속에서 감상할 수 있다. 전시회 안에서 마련된 
요가 명상 시간과 함께 큐레이터의 작품 투어를 받을 수 있다. 투어 후에는 바이엘러 재단이 있는 
베로버 공원 레스토랑(Berower Park Restaurant)에서 아침 식사를 즐길 수 있다. 아침 식사는 CH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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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이다. 투어는 박물관 입장료에 CHF 10이 추가된다. 자리는 한정되어 있다. 2017년 1월 
24일부터 격주로 화요일마다 오전 7:30에서 09:00까지 이뤄진다.  
 
더  큰  포부 , 페터  줌토르에게  부탁한  미술관  확장  계획   
바이엘러 재단은 예술에 대한 열정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위해 확장 계획을 갖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위스 바젤 출신의 건축가, 페터 줌토르(Peter Zumthor)가 이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되었다. 
새롭게 태어날 페터 줌토르의 바이엘러 재단 건축 계획은 2017년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가는  방법  
바젤의 독일 철도역 바디숴 반호프(Badischer Bahnhof)나 시티 센터에서 버스 6번을 타고 바이엘러 
재단 앞에서 하차한다. 혹은 바젤 SBB 중앙역에서 트램 2번을 타고 메쎄플라츠(Messeplatz)에서 트램 
6번으로 갈아타도 된다.  
 
개관  시간  
매일 10시 – 18시 (수요일은 20시까지) 
 
입장료   
성인 CHF 25  
20주년 기념 특별 전시 세 가지를 모두 관람할 수 있는 특별 티켓을 판매 중이다. 이 컴바인 
티켓(Special Combine) 티켓은 모네 전시의 마지막날인 2017년 5월 28일까지 온라인, 박물관 티켓 
창구, 박물관 기념품 숍에서 판매한다. 티켓 가격은 CHF 60이다.  
 
또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며 2017년 12월 31일까지 만 25세 이하 방문자에게 무료 입장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세 전시를 모두 관람할 수 있는 특별 티켓도 무료다.  
 
바이엘러 재단: www.fondationbeyeler.ch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  
 


